
제 66호 분위기 조성하기 2 : 위엄

제 연구실 옆방에는 신임여교수가 있는데 실룩샐룩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됩니다

. 학생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. 실

력이 없거나 강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. 남자 천지인 공대의 여교수, 아직 여학생

같이 앳된 얼굴과 조그마한 체구, 높은 목소리 ... 이 모두 위엄과 거리가 멀고

강의실 분위기를 장악하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신임여교수는 매일 정

장을 하고, 학생들이 자신을 부를 적에 반드시 박사님이라는 칭호를 쓰게 하고,

학생들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주지 않는답니다. 마땅히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줄

수 있는 일도 일부러 다문 하루라도 뜸을 들인 후에 해 준답니다. 그러나 학생들

이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

이와 반대로 거대한 체구에 무성한 수염까지 기른 어느 교수님은 학생들을 마치

친구처럼 격식 없이 대하였답니다. 그렇게 학기를 반쯤 보내다 보니 학생들이 자

신의 친절을 너무 악용하기 시작하더랍니다. 강의실에 늦게 들어오면서 미안해하

는 기색도 없고, 숙제 늦게 제출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, 옆 학생하고 잡담은

예사였답니다.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학기 후반부터는 학생들을 엄하게 대하기

시작했는데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학생들과의 관계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.

그래서 입맛이 씁쓸하다고 합니다.

그렇습니다. 강의실 분위기를 처음에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강의실에 들어가기

가 꺼려질 것입니다. 교수님이 너무 위엄에 차있어도 문제지만 위엄이 없어 보여

도 문제입니다. 사실 어느 정도의 위엄이 적절한지 알기 어렵습니다. 더욱이 위엄

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뿐더러 엉뚱한 결과를

부르기도 합니다. 풍채 좋은 사람이 에헴 하는 것은 그럭저럭 봐줄 수 있지만 왜

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에헴 하면 어쩐지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? 깔끔

하게 정장차림한 사람이 조용조용 주는 주의는 조언으로 들리는데 꾀죄죄한 사람

이 째지는 목소리로 야단치면 괜히 신경질 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.

저는 저한테 적절한 위엄의 정도를 찾아내기 위해 강의를 일단 상당히 엄숙한 분

위기로 시작합니다. 지난 호에 말씀드렸듯이 첫 이 삼 주 동안에는 옷도 정장하고

,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익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(새시대 교수법 62호

), 완벽에 가까운 강의를 하고, 복잡한 수식을 강의노트에 의존하지 않고 칠판에

거침없이 써 내려가고, 첫 강의마저 꼬빡 한 시간 다 채우고, 첫 날부터 숙제를

내줍니다. 일단 학생들이 교수님의 방대한 전문지식과 철저한 준비로 압도당하게

합니다. 학생들이 교수님을 "괜히 찝쩍대봤자 본전도 못 찾겠다"는 생각이 들 정

도로 빈틈없는 강의와 정중한 대인관계로 학기를 시작합니다.

하지만 한 이 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"부드러운"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중



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숨 돌릴 여유도 주고, 농담도 주고받고, 자신의 허점도 노

출하고, 옷을 가볍게 입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 삼 주안에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

인가 나타납니다. 적절한 선에 도달하면 웬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학생들이 교수님

을 어려워하면서도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

이와 반대로 느슨한 분위기에서 엄격한 분위기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

합니다. 앞에 소개된 두 교수님의 공통점은 바로 강의 도중에 학생들과의 관계를

엄중한 쪽으로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. 결국 같은 "위엄" 지점에 도달한다

하더라도 도달하는 방향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느낌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.

< <잔소리 코너> >

자식은 어릴 때 엄하게 키우고 커서는 풀어줘야 하듯이 학생들과의 관계에도 바람

직한 변화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

< <또 잔소리> >

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형성되면 강의실 분위기가 너그

러움으로 환하게 피어납니다. 그러면 잘못이 용서되고 부족함이 용납됩니다. 틀림

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진정한 배움이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.

< <편집 코멘트> >

"새시대 교수법"이 <교수신문>에 연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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